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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합작투자 계약 체결

· ‘위례에너지서비스㈜’(가칭) 설립, 상호 협력키로




SK E&S(대표 문덕규)는 1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와 함께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합작투자 체결을 통해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목표로 추진중인 합작법인(가칭 ‘위례에너지서비스㈜’)은 SK E&S 71%, 한국지역난방공사 29% 비율로 공동출자, 7월경에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 일대를 아우르는 위례신도시는 사업면적 677만5000㎡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약 4만300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업/업무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저렴한 지역난방 열 공급은 물론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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